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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판소리와 팝 멜로디에 B급 감성의 춤까지 더

한 한국관광 홍보 영상이 전 세계 네티즌을 사로잡

고 있다.

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 늘어날 관광 수요를 

선점하기 위해 제작해‘Feel the Rhythm of KOREA’

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은 서울, 부산, 

전주 등 한국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. 그런데 이

들 홍보 영상에는 전통 판소리를 그루비한 팝 멜로디

에 맞추어 부르고 빨간 정장을 입고 전통 갓을 

쓴 무용수들이나 색동 고깔을 쓰고 우스꽝스럽

게 변형된 색동옷을 입은 무용수, 검은 수영모와 

수경을 쓰고 검정색 양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유

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B급 감성이라고 할 만한 

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.

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8천만 건, SNS 합산 

3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

다. 한국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해학을 

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를 

받고 있다.

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“광고를 계속 보게 된다.”

거나“참신하고 호기심을 자극한다.”,“신선하다. 노래

와 춤의 절묘한 조화, 심지어 세련된 느낌까지”,“여행

지의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촬영했다.”는 등 칭찬을 

이어갔다.

이들 영상의 흥행에 힘입어 한국관광공사는 강릉과 

목포, 안동 편을 10월 중 공개하고, 전 세계를 대상으

로 커버댄스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.

한국관광 영상에 전세계가 들썩

숫자퍼즐 정답

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에

미상 시상식에 한글로 흑인 인

종 차별 철폐 메시지를 수놓은 

점퍼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

었다.

지난 22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

면 샌드라 오는 이틀 전 온라인

으로 진행된 에미상 시상식에

서“흑인 생명은 소중하다”는 

문구와 함께 태극기 4괘인‘건

곤감리’문양이 수놓인 자주색 

점퍼를 입고 출연했다.

샌드라 오는 BBC 아메리카에

서 방영 중인 스릴러물‘킬링 이브’(Killing Eve)로 드

라마 시리즈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

실패했다. 

샌드라 오는 백인 경찰의 폭력에 숨진 흑인 남성 조

지 플로이드 사건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보

면서“아시아계 미국인이자 한

국계 미국인으로서 흑인 공동

체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달하

고 싶었다.”고 말했다.

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흑인 배

우들도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

진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

를 추모하는 티셔츠를 입었고, 

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상징인 

불끈 쥔 주먹 형상을 헤어스타

일로 표현하기도 했다.

올해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드

라마‘유포리아’에서 10대 마약 중독자를 연기한 젠

데이아 콜먼(24)이‘드라마 시리즈’여우주연상을, 인

종차별을 고발한 드라마‘왓치맨’에서 열연한 리자이

나 킹이‘리미티드 드라마 시리즈’여우주연상을 받

는 등 흑인 배우 7명이 주요 연기상을 휩쓸며 역대 가

장 많은 흑인 수상자를 배출했다.

샌드라 오, 인종 차별 한글 메시지 점퍼 눈길

연예

소녀시대 멤버 출신 제시카의 

소설 데뷔작‘샤인’출간이 연기

됐다(관련기사 본보1334호‘소

녀시대 출신 제시카, 자전적 소

설 출간’).

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는 24

일 보도자료를 통해“‘샤인’의 

출간일은 출판사의 사정으로 

인해 연기됐다.”고 밝혔다.‘샤

인’은 당초 9월 29일 출간될 예

정이었다.

‘샤인’은 앞서 온라인 서점에서 제시카의 자전적 경험이 녹

아 있는‘하이퍼 리얼리즘’소설로 홍보됐지만, 출판사는“저

자의 자전적 소설이 아닌 저자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한 내용

이 담긴 픽션물”이라고 정정했다.

출판사는“‘샤인’은 전 소녀시대 멤버로서가 아닌 작가 제

시카로서의 활동”이라고 강조하고, 영화화도 확정된 사항이 

아니라 제작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.

‘샤인’은 K팝 스타를 꿈꾸는 한국계 미국인 소녀‘레이첼 김’

이 대형 기획사‘DB엔터테인먼트’연습생으로 선발되고 벌어

지는 일을 그렸다.

제시카는 걸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해 활동했으며, 2014년 팀

을 탈퇴한 이후 솔로 가수와 패션 사업가 등으로 활동해왔다.

제시카 소설 ‘샤인’ 
“자전 소설 아닌 픽션”

출간 연기

▲ Feel the Rhythm of KOREA_ 서울편. 사진=유튜브(한국관광공사) 화면 캡처

▲ 제시카 소설 ‘샤인’. 

사진=알에이치코리아

▲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입은 한글 점퍼. 사진=샌드

라 오 스타일리스트 엘리자베스 숄츠먼 인스타그램 캡처


